
 

하나의 필수품을 보시면서도 

 

2012년 7월 어느날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동지께서는 

제품견본실에도 들리시였다. 

공장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이 좋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양말을 

가리키시며 녀성들이 이런 양말은 좋아하지 않을것이라고, 양말의 색갈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양말의 색갈과 문양을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부단히 연구하고 개선시킬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새기면 새길수록 일군들의 눈앞에는 그해 1월 미래상점을 찾으시여 

양말매대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양말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왔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옷이나 

양말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높아지기마련이라고 하시면서 양말도안을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현대감이 나게 할데 대하여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